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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리의 듀얼인터뷰｜영화 ‘국가부도의 날’ 엄성민 작가꺠&꺠제작자 이유진

“처음쓸때부터김혜수염두” “신인작가가쓴거맞아?”
<엄성민 작가> <이유진 제작자>

▶엄성민 작가
전혀 상상도 못한 뱅상 카셀 캐스팅
이럴줄 알았으면 더 잘 쓸걸 후회돼
현실에 뿌리 둔 이야기가 내 스타일

▶이유진 제작자
재난영화 플롯으로 푼 I꺠MF에 흥미
1990년대 구현? 사극보다 어려워
엄 작가의 드라이한 감성 마음에 쏙

영화 ‘국가부도의 날’ 장면

볼 땐 재미있어도 어쩐지 주변에 선뜻 권
하기 어려운 영화가 있다. 반면 재미 그 이
상의 가치를 담은 작품을 마주할 때면 혼자
보기 아까워 주변에 마구 입소문을 내고 싶
어지기도 한다. 영화 ‘국가부도의 날’은 후
자에 속한다.

시대를담아내려는시도가줄곧이어지는
최근 영화계에서 ‘국가부도의 날’(감독 최국
희·제작 영화사 집)은 좀 더 분명하면서도
미래지향적인 자리에 놓인 작품이다. 그건
1997년 IMF 외환위기를 다룬 첫 번째 한국
영화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. 20년전 벌
어진경제위기의여파가지금도지속되는사
회에서 ‘어떻게 살 것인가’에 대한 화두를,
담담하면서도 묵직하게 던지는 작품이기에
그렇다. 무엇보다 탄탄한 시나리오가 없었
다면 탄생하기 쉽지 않았을 작품이다.

‘국가부도의 날’은 28일 개봉 당일 30만
관객을 동원,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했다.
이튿날에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. 영화가
막 공개된 날 오후 서울 논현동 영화사 집
사무실에서 제작자 이유진 대표와 시나리
오를 쓴 엄성민 작가를 만났다. 한국영화계
를 대표하는 베테랑 제작자가 시나리오 단
계서부터 기획한 작품일 거란 예상과 달리,
이 영화는 엄성민 작가가 영상원(한국예술
종합학교) 졸업작품으로 쓴 시나리오에서
출발했다. 1985년생 신인작가가 대범하게
꺼내든 IMF 그리고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
의 이야기가 베테랑 제작자의 눈에 띄었다.
작년 3월의 일이다.

-작품의 시작이 궁금하다.
이유진(이하 이)= “우리 영화사 오효진 PD
가 어느 날 영상원 졸업작품이라고 읽어보
라더라. 제목을 보고 ‘혹시 IMF 이야기니?’
되물었던 기억이 난다.(웃음) 단숨에, 재미
있게 읽었다. 신인작가가 쓴 게 맞나? 놀라
웠다. IMF를 재난영화 플롯으로 풀어낸 게
흥미로웠다.”
-IMF 소재가 제작자에겐 여러 면에서 부담이
었을 텐데.
이=“그렇다. 금융 위기에 대한 영화가 아

직까지 없었고, 사실 그 일은 큰 시련이기도
하지 않나. 상처 입은 분들도 많다. 20년 전
일이지만 여전히 고민과 갈등이 남아있다.
IMF를 다룬다면 ‘시각’이 중요할 텐데, 그
런 면에서 이 시나리오의 시각이 마음에 들
었다.”

이유진 대표는 영화사 집을 통해 2007년
‘그놈 목소리’(297만)를 시작으로 ‘전우치’
(606만), ‘감시자들’(550만), ‘검은 사제들’
(544만), ‘마스터’(714만) 등 숱한 흥행작을
기획하고 제작했다. 반면 엄성민 작가는 ‘국
가부도의 날’이 영화 데뷔작. 대학에서 경
제학을 전공한 뒤 뒤늦게 영상원에 진학해
시나리오 작가의 길로 들어선 그는 이전까
지 공모전에 당선된 적도 없는 신인이다.

-뒤늦게 영화에 뛰어들었다.
엄성민(이하 엄)=“막연하게 영화나 콘텐츠
관련 일을 하고 싶었다. 대학 졸업하고 OO
투자배급사 면접까지 봤지만 떨어졌다. 문
화센터 같은 곳에서 영화 워크숍부터 들었
다. 수업 몇 번 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. 나
는 연출은 아니다(웃음), 쓰는 게 맞구나.”
-학생 때 IMF 소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
텐데.
엄=“IMF 외환외기를 막연히 생각해왔다.
2016년쯤 시나리오를 준비하다 ‘비공식 대
책팀이 있었다’는 기사를 봤고, 그렇게 출
발했다. 대학에서 여러 책을 보면서 IMF를
변곡점으로 한국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문
제의식을 갖고 있었다. 영화로 만들기 위해
다시 공부해보니, 생각 이상으로 사회의 많
은 부분이 바뀌었고, 사람들 삶이 달려졌다
는 게 눈에 들어왔다.”

영화는 모두가 경제호황을 믿어 의심치
않던 1997년 11월, 국가부도까지 남은 일
주일을 비춘다.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(김혜
수)과 위기에 배팅하는 사람(유아인) 그리
고 회사와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(허준호)의
이야기가 교차해 펼쳐진다. 이미 아는 사건
인데다, 등장하는 인물과 에피소드는 대부

분 상상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영화가 담은
일주일간의 막전막후를 보고 있자면 손에
서 식은땀이흐른다. ‘경제스릴러’라고칭해
도 될 법하다.

-졸업 작품이기에 더 과감하지 않았나.
이=“맞다. 기성 작가가 오롯이 IMF를 구
상하고 인물들을 설정했다면 쉽지 않았을
일이다. 나도 영화 일을 처음 할 땐 ‘이게 왜
안돼?’ ‘하면 되잖아’ 그런 마음이 컸지만
이젠 많이 하다보니 ‘이건 이래서 안 되는
구나’, ‘저건 저래서 안 되지’ 한다(웃음). 많
은 걸 생각하게 되니까.”
엄=“말하다보니, 정말 졸업작품이어서 가
능했구나 싶다.(웃음)”
이=“이번 작품을 하면서 새삼 느꼈지만 다
들 (IMF에 관련된)사연 하나씩 있다. 나는
광고회사를 다니다 IMF 전에 영화 쪽으로
왔다. 1997년에 첫 영화 ‘정사’를 했고. 광고
계는 굉장히 호황이었지만 영화계는 그 때
정말 어려웠다. 어려운 환경에 있다보니 IM
F를 체감하진 못했다. 만약 광고회사에 다
녔다면 달랐겠지. 직원이 500명쯤 되는 곳이
었는데 절반 정도 정리해고 되기도 했다.”
-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한 점, 그 역할에 김
혜수를 택한 점도 눈에 띈다.
엄=“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주인공은 여성
이었다. IMF 때 모두가 ‘괜찮아 아무 문제
없어’라고 할 때, 혼자서 ‘아니야 문제가 있
다’고 말하는 인물이다. 그렇다면 다수 혹
은 주류에서 약간 벗어난 설정이어야 했는
데 남성보다 여성이 적합했다. 혼자 마음껏
쓰니까 어떤 제약도 없었다. 김혜수 배우를
상상하면서 썼다. 내레이션이 많으니 관객
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배우여야 했다. 그런
데 대표님도 읽자마자 김혜수 배우를 떠올
렸다고 해서 놀랐지.”
-프랑스 배우 뱅상 카셀(1997년 IMF 총재 미
셀 캉드쉬 역할) 캐스팅도 화제다.
엄=“정말 상상도 못한 캐스팅이다. 외국배
우를 잘 몰라서 시나리오 쓸 땐, 귀화한 한
외국인을 상상하면서 썼다. 뱅상 카셀이 할
줄 알았다면 더 잘 쓸 걸…, 내 부족한 상상

력을 반성했다.”
-1990년대를 다룬 가장 ‘현실적인’ 작품이 아
닐까 싶다.
이=“이전엔 보통 ‘응답하라’ 같은 시리즈
가 있었지. 1990년대를 구현하기가 정말 어
렵다. 조선시대 사극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
데.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애매하고 어
렵다. 은행원들이 주로 입은 유니폼, 관료들
이 입는 무채색 정장은 물론 소품까지 중요
했다. PCS, 팩스는 물론이고 잠깐 등장하
는 영화 ‘접속’ 포스터까지. 1997년을 대표
할 영화니까 (제작자)심재명 대표님께 전화
해서 ‘써도 될까요’ 허락받고(웃음). 챙길 게
많았다.”
엄=“완성된 영화를 보니까, 앞으로 더 잘
써야겠구나 싶다. 하하하! 나는 아주 편하
게 ‘90년대풍 오피스텔’ 이렇게 썼는데. 그
걸 위해 너무 많은 분이 고생하고 있다.”
-제작자가 보는 엄성민 작가는?
이=“다음 작품도 같이 한다. 계속 함께 하
고 싶은 작가다. 소재를 다루는 방식. 시각,
감성이좋다.작가님의감성은조금 ‘드라이’
한 편인데, 나는 그런 감성을 좋아한다.”
-작가가 생각하는 제작자 이유진은?
엄=“코멘트 하기가 어렵지만…, 시나리오
를 선택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
‘시나리오를 멱살잡고 끌어올리는’ 느낌을
받았다. 처음 쓴 시나리오는 드라이한 부분
이 많았다.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기는 영화
로 끌어올린 역할은 대표님이 했다. 많이 배
웠다.”
-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나.
엄=“실화든 사건이든 그게 아니더라도 베
이스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. 작가가 공
부하고 찾아내 상상력을 더하는 이야기, 현
실에 뿌리를 둔 이야기를 하고 싶다. 집 근
처 작업실에서 ‘나인 투 식스’로 쓴다. 점심
시간은 11시부터 12시까지. 하하!”
이=“보통크리에이터들은뭔가독립적이고
자유로울 것 같지. 하지만 시간을 딱 정해
놓고 성실하게 쓰는 분들이 더 많은 작업성
과를 낸다.” 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
영화 ‘국가부도의 날’은 베테랑 제작자인 영화사 집의 이유진(오른쪽) 대표와 1985년생 엄성민 작가가 만든 첫 작품이다. “신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” 글로 이 대표를 사로잡은 엄 작가는 “보고 즐기는 영화로
만든 몫은 대표님의 공”이라고 했다. 두 사람은 이미 다음 작품도 같이 하기로 손을 잡았다.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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